
 

홈 > 뉴스 > 기획 > 新 탐라시대...제주인 리포트  

(13) 美서 맨발로 부동산 사업 일궈 자수성가  

고정생 전 재미제주도민회장...파란만장한 역경 딛고 인종 차별에도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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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의 강인한 정신과 억척스러움으로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일궈

내고 한인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다.’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한인타운 등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고정생 전 재미제주

도민회장(69)은 이른바 맨발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교포 1세대 제주인이다.  

 

애월읍 광령리 출신인 그는 일찍 부모를 잃어 어려운 생활 형편 속에서 일본 밀항과 귀국 후 감

방 생활, 제주상고 학생회장 등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공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

된 직장을 포기하고 1971년 머나먼 이국 땅 미국 길에 올랐다.  

 

하지만 뉴욕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3년 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된 그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뉴스 스탠드’ 사업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종잣돈을 마련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뉴욕의 중심가 맨해튼에 있는 상가 매입에 이어 뉴욕 인근 주거지역인 뉴저지로 사업 무대를 넓

힌 그는 최대 한인 밀집지역이 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사업을 나섰다.  

 

그는 특히 2004년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브뉴에 제주의 옛 이름을 딴 연면적 6만평방피트 규

모의 대형 상가건물인 ‘탐라플라자’를 신축했다. 30여 년의 굴곡진 이민생활 동안 간직해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 건물로, 지역 언론 등에서도 화제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한인상권 활성화를 위해 팰리세이즈파크 일대에 10여 개의 건물과 사무실을 갖추는 사업 확



 

장에 나섰고, 부동산 임대 등으로 연간 8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공부한 노하우로 뉴욕 한인회관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가 하면 뉴저지 팰리세이

즈파크 상공회의소 회장과 뉴욕 재미제주도민회장 등을 맡아 한인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 등

에도 앞장섰다.  

 

고 전 회장은 “고향 제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도시화보다는 자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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